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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오모박물관은 1296년에 대성당 건축을 지원하기 위

해 피렌체 공국이 설립한 오페라 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Opera di Santa Maria del Fiore)에 속한다.  오페라 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는 두오모박물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과 브루넬레스키의 돔, 산타 레파라타 납골당, 산 조

반니 세례당, 조토의 종탑, 그리고 역사 박물관 등을 포함한

다. 두오모광장에 다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둘러 보기가 쉽

다. 하지만 자세히 다 보려면 며칠이 걸려도 모자랄 것이다. 

우리는 두오모 쿠폴라와 조토의 종탑에 올라 가보고, 대성

당의 건축 과정 기록과 대성당에 속하는 미술품을 전시해 

놓은 두오모박물관을 우선 둘러 보기로 결정했다. 

아침 식사 후에 R과 나는 대성당 바로 옆에 위치한 노란색 

건물 두오모박물관에 입장했다. 입장하면 바로 거대한 전

시실이 나오는데 삼층 건물 높이쯤 되는 높고 넓은 공간이

다. 바로 이 전시실에‘천국의 문 (La Porta del Paradiso)’실

물이 있다.‘천국의 문’은 1401년에 산 조반니 세례당 동쪽 

입구를 장식할 청동 조각문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을 공모

했을 때 당시 21세의 로렌조 기베르티가 당선되어 21년에 

걸쳐 완성한 대 걸작품이다. 기베르티가 조각문을 완성했

을 때 문의 위치는 동쪽에서 북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청동 조각문은‘세례당 북문’이라고 불린다. 두오모 광장에 

있는 세례당 북문은 복제품이고, 실제 기베르티가 만든 진

품 북문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기베르티의‘천국의 문’은 르네상스 미술사를 배울 때 가

장 처음 접하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그 작품이 거기에 실제

로 있고, 실물이 사진보다 압도적으로 웅장하고 아름답다

는 사실에 잠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 밀려 왔

다. 그야말로‘눈이 멀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문을 장식하는 28개의 가로 세로 31 인치 정사각

형 청동 조각판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인물들을 부조

로 묘사했는데 그 정교함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다.  세

례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장엄한 문을 통과해야 했던 6

백년 전의 사람들은 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고개도 못 들었

을 것 같았다.

11.  두오모박물관 (Museo dell’Opera del Duomo)

영원한 봄을 찾아서 
김효신의 피렌체 여행기

“엄마, 계속 움직여야 해. 멈추면 다 못 봐!”‘천국의 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간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는 엄마

를 R이 잡아 끌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R 과 함께 부지

런히 박물관 안을 돌았다. 도나텔로의‘참회하는 막달레나’

상을 보았고,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또 하나의 피에타를 보

았다.‘반디니 피에타’라고 불리는 이 조각은 원래 미켈란젤

로가 72세에 자신의 묘에 세우려고 만들었다고 한다. 그가 

이십대일 때 조각한  바티칸의 오리지널 피에타에 비해 그

의 노년에 나온‘반디니 피에타’는 슬픔과 절망, 혼란과 체

념, 모순과 모호함이 가득한 신비로운 작품이었다.  

두오모박물관의 3대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천국의 

문’,‘참회하는 막달레나’, 그리고‘반디니 피에타’를 본 후, 

나머지 미술품들은 양이 너무 많아 휙휙 지나다시피 하며 

둘러 보았다.  끝없이 이어지며 진열된 미술 작품들 속에 피

렌체 공국을 일으켰던 메디치 가의 명성, 부와 권력이 가감

없이 느껴졌다.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을 완성하기

까지 과정과 가장 주안점이었던 돔, 쿠폴라를 쌓아 올리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기록관도 대단했다.  당시 건축 연

장을 전시하고 공사 현장을 재현한 전시관도 있었는데 5백

년 전에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거대한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

었는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박물관에서 나오니 두오모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

득 했고, 그동안 거리의 예술가들이 나타나 광장 바닥에 색 

분필로 대형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르네상스 미술의 본산

지답게 그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보티첼리의‘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암굴의 성모 마리아’등 명화

들이었다. 우리는 길거리의 명화를 감상하면서 숙소 쪽으

로 향했다. 무리한 오전 일정으로 너무 피곤해 숙소로 돌아

가 잠깐 낮잠을 자기로 했기 때문이다. 숙소가 가까우니 가

능한 일이었다. 

가는 길에 유명한 피렌체 자수와 레이스를 파는 고풍스런 

수예점들을 보았다. 하얀 면 침대보, 식탁보, 냅킨 등에 갖가

지 꽃과 과일들이 섬세하게 수놓여진 아름다운 수예품들

을 보면서 R이 시집갈 때 피렌체 자수 제품을 준비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엄마가 먼 훗날 딸의 결혼 예물을 꾸미

며 공상에 빠져 있을 동안 실용적인 R은 부지런히 길을 찾

아 엄마를 데리고 갔다. 


